
STX솔라, 청산 문제로 “전면전”
STX에너지, 청산중지 가처분 신청 … 오릭스는 강제해체 움직임

STX그룹의 해체 위기 속에 STX솔라(대표 최진석)의 청산문제가 법적공방으로 비화했다.

STX그룹에 따르면, STX에너지의 비상근 감사 이모씨는 6월10일 일본 금융기업 오릭스(Oryx)의 STX솔라

청산 움직임에 대해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STX에너지는 STX솔라의 모기업으로 지분 50.1%를 보유한 오릭스가 최대주주이다.

이씨는 STX솔라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오릭스 의도대로 강제 청산하는 것은 STX

에너지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릭스는 2012년 12월 STX와 STX에너지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우선주 전환

을 통해 STX에너지의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전체 이사 중 1명이라도 찬성하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릭스는 최근 STX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자율협약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해체 수순에 들어가자 해

당조항을 들어 STX솔라 청산을 요구해왔다.

현재 STX에너지 이사회 이사 8명 가운데 오릭스 이사가 3명으로 사실상 오릭스의 의지에 따라 STX솔라가

청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STX는 STX솔라를 청산하면 STX에너지가 막대한 투자금액을 날리는 것은 물론 태양광 관련 각종

공사계약의 지급 보증의무까지 떠안게 돼 손실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STX솔라 청산으로 STX에너지의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계약 조건에 따라 STX에너지의 지분율을 끌

어올릴 수 있어 오릭스가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청산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

지 않고 있다.

STX 관계자는 “태양광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단기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성장가능성이 높

다”며 “청산보다 사업지속을 위해 오릭스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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